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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top-down 식의 교육과정 정책 및 전략을 사용하여 ‘국가교육과정 문서-

(국정)교과서-수업’의 경로를 만들어 모든 학교 모든 교사와 학생의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면

서 학교교육의 효율성과성과를극대화 해왔다. 덕분에빠른 시간에성장 체제를갖추었고, 또

학교교육은 그만큼 급성장 했다. 그런데 이제 학교교육의 가장 bottom 지층에 위치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관성+다양성을 갖춘 전환 및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교과서’가 해 온 역할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즉 ‘국가교육과정-교사-수업’이라는 새로운 경

로를구축해야할것이다. 교사가지금까지처럼교과서에만들어서제공하는수업을잘하는것

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성취기준’을 가지고, 교실 학생과 함께 교실에 가장 정합하는 수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일관성과 교실 수업

이 추구하는 다양성을 교사를 통해서 공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단위 학교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상용자로서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지

만, 그래서 ‘교과서’라는 중간 매체 없이 교육과정-수업을 직접 연동하기는 아직은 힘겹지만,

2015 국가교육과정문서는적어도교사를국가교육과정문서의 ‘주인’ 임을전제하고, 그래서그

자체로 좋은 문서보다, 교사가 사용하기 좋은 문서가 되도록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관점에서김경자교수님의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지향점과초․중학교편성․운영

중점’을 읽고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이 지향하는 특성을 요약하면, 결국 ‘핵심 역량(혹은 교과 역

량) 반영과핵심개념 체제의교과내용을 정비하는일’이다. ‘역량’ 반영은 성취기준에반영해서

수업과연동을강화할수도있고, 성취기준에반영하지않는다면교사가교과내용수업을역량

을 중심으로 설계해서 다루도록 할 수도 있다. 전자의 입장을 지향한다면, 교과의 성취기준 진

술문을 검토하여 역량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교사가 성취기준을가지고역량중심의수업을설계를안내하는지침을추가하고동시에교사

의수업설계 역량향상을위한교사교육과정개발(수업설계)에 대한교육및연수전략을마련

해야 할 것이다.

또 핵심개념을중심으로성취기준을수행기준으로진술한이번성취기준이교실수업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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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정 교과는 성

취기준수를 2009 대비 적어도 1/4 ∼1/3 수준으로그수를줄여야할것이다. 단순히수를줄이

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개념을 설정하여 정비한다는 취지는 알지만, 지금의 성취기준은 교과에

따라양적으로그수를줄이는문제가더 급선무인교과도있다. 마지막점검때까지이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서체제가 다분히 제공자의 입장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조직되

어 있다. 가령, 단위학교 교사의 입장이라면, II-1. 학교 급별 공통 사항을 따로 두어야 할까 싶

다. 공통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항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편성ㆍ운영의 특징이 있을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교사가 공통사항 보고, 초등학교의것 보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장에

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접하도록 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II을 III에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